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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차원 가상모형을 이용하여 하악 제2소구치 교두 변이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교두 변이에 

따른 치아 표면적의 정량적 분석과 함께 좌·우측 대칭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27개의 하악 제2소구치 가상치아를 

준비한 후, RapidForm2004(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각 교두의 절대적/상대적 단면적, 

전체 치관 단면적, 교합면의 중심구 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Independent t-test, Kruskal-Wallis test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심구의 형태는 양측간 높은 대칭성을 보였다. 좌측에서 U 형태이면 우측도 

100.0% U 형태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H 형태와 Y 형태는 각각 73.7%, 78.9% 비율로 양측간 동일한 중심구 형태를 

나타냈다(p<.001).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CAM/CAM을 이용한 보철물 제작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맹출 직후의 하악 제2소구치를 포함한 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가상모형, 교두 변이, 대칭성, 융복합, 하악 제2소구치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qualitative analyze the cusp variation pattern of the mandibular second 

premolars using a three-dimensional virtual models, and to analyze the left-right bilateral symmetry 

with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tooth surface area according to the cusp variation. 127 virtual 

mandibular second premolars were prepared and individual absolute/relative cusp area, total crown 

area and groove form were analyzed using RapidForm2004(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Independent t-test, Kruskal-Wallis test and chi-square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groove form 

showed high bilateral symmetry between the left and right sides. Based on the left side of groove form, 

the bilateral symmetry was 100.0% for the U pattern, and 73.7% for the H patterned, and 78.9% for the 

Y pattern(p<.001). The finding could be as a meaningful reference for manufacturing CAD/CAM dental 

prostheses, and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tudies will be conducted on more samples including the 

mandibular second premolar immediately after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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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능과 심미를 고려한 치과보철물 제작을 위해서는 개

개 치아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에 치아의 형태학적인 연구[1,2]와 함께 치아 형

태의 변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3-10]. 

치아의 형태학적 변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주로 

이용되는 ASUDAS(Arizona State University Dental 

Anthropology System)[3]를 활용한 Carabelli씨 결절, 

protostylid, 대구치부의 중심구 형태, 대구치부 6교두 

및 7교두 발현율 등이 있었으며[5-7], 대부분 변이의 발

현율 분석 등 정성적 방법(non-metric dental crown 

traits, NDCT)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치아의 형태학적 변이에 대한 

연구로는 하악 제1소구치 근심설측구의 유무(발현 

59.1%), 하악 제2소구치 중심구의 형태(Y형>H형>U

형)[8], 상악 대구치부 원심설측교두의 퇴화경향(제1대구

치는 원심설측교두가 크고 뚜렷한 사각형의 외형이 

79.3%로 가장 많고, 제2대구치는 원심설측교두가 원심

측으로 퇴화한 삼각형의 외형이 57.0%로 가장 많음)[9], 

하악 대구치부 발육구 형태(제1, 2대구치 모두 근심협측

교두와 원심협측교두가 닿는 Y fissure 타입의 5교두형

이 가장 많이 나타남)[10] 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점, 전통적인 정성적 치아 변

이 분류에 그치지 않고 정량적으로 변이 양상을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

여 얻은 교합면관(occlusal view) 2차원 이미지 내에서

의 표면적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투영 각도에 의한 오류

의 가능성이 있어 실제 3차원적 구조를 재현하고 분석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11].

하악 제2소구치는 제3대구치를 제외하고는 교합면의 

변화가 가장 심한 치아에 해당한다[12]. 소구치부 치아가 

음식물을 부수는 역할로 대구치부의 기능을 보조한다는 

것을 고려하면[13] 교합면 형태 및 변이 양상에 대한 체

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악 제2소구치의 형태

학적 변이에 대한 연구는 치아의 단순 직경 분석과 함께 

Wheeler[1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인 교두 개수 

별 발현율에 집중되어 있어[7,8,12,15], 치아의 3차원적 

구조를 고려한 면적 및 부피 계측을 기반으로 교두 변이 

양상에 따른 정량적인 형태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인 하악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 양상에 따른 

형태학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11]. 해당 

연구는 교두 변이에 따른 표면적을 투영각도의 왜곡없이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하악 우

측의 제2소구치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임상

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좌측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추가하여 좌·우측간 

대칭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악 제2소구

치의 교두 변이 양측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치과용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을 이용한 치과보철물 제작 시 

좌·우 대칭성을 이용한 mirroring 기능 등에서 기초자료

(reference)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하악 좌·우측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교두 변이에 따

른 치아 표면적의 정량적 분석과 함께 좌·우측 교두 변이 

양상의 대칭성을 분석하여 비교형태학적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모형 준비 및 3차원 가상모형 재구성

만 18~28세 사이의 치기공과와 치위생과 학생들(남

자 25명, 여자 57명)의 하악 치과용 연구모형(Snow 

plaster, Snowrock, Busan, Korea) 82개를 준비하였

다. 연구모형은 해당 학과의 정규교과시간에 제작된 것으

로, 개인 인상채득 및 진단용 연구모형 제작과정에서 만

들어진 것을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연구모형은 치

과용 3차원 스캐너(Scanner S600 ARTI, Zirkonzahn, 

South Tyrol, Italy)를 이용하여 3차원 가상모형으로 재

구성하였다. 재구성된 모형에서 하악 제2소구치의 교합면

부와 치경부에 구강 내 재현이 불명확한 경우 및 중증도 이

상의 교모 및 마모를 보이는 경우는 제외하여 총 127개

의 하악 제2소구치(좌측 58개, 우측 69개)를 확보하였다.

2.2 하악 제2소구치의 치관 표면적 분석

하악 제2소구치 치관의 표면적 분석은 선행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Nam[11]의 측정 기준을 따랐

다. 먼저 가상모형에서 하악 제2소구치의 치은선

(gingival line)을 따라 치아를 가상분할하여 임상적 치

관을 얻어낸 후, 선행 연구에서의 협·설측반부 기준에 따

라[8,11] 분할된 하악 제2소구치에서 중심발육구를 기준

으로 협측반부와 설측반부를 가상분할하였다. 3교두형의 

하악 제2소구치의 경우는 설측구를 기준으로 근심설측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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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원심설측반부로 추가 분할하였다. 이후 분할된 각 

반부와 임상적 치관 전체에서 단면적을 측정하였다(Fig. 

1, Table 1). 본 연구에서의 모든 가상분석은 RapidForm 

2004(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측정은 숙련된 1인 연구자에 의해 시행

되었다.

Fig. 1. Measurements of crown surface area in 

mandibular left second premolars 
         (A) BH (B) LH (C) MLH (D) DLH 

Measurement parameters Description

Individual 
half surface 

area

BH(Buccal half surface 

area)

the surface area of buccal half 

splitted by dental 
developmental groove

LH(Lingual half surface 
area)

the surface area of lingual half 
splitted by dental 
developmental groove

MLH(Mesiolingual half 
surface area)1)

the surface area of 
mesiolingual half splitted by 
dental developmental groove

DLH(Distolingual half 
surface area)1)

the surface area of distolingual 
half splitted by dental 

developmental groove

Total crown 

surface area

TC(Total clinical crown 

surface area)

the surface area of clinical 

crown splitted by gingival line

1)
In case of two or more lingual cusps, th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y dividing the lingual cusps based on the lingual groove.

Table 1. Measurements of crown surface area in 

mandibular second premolars

2.3 교두 변이 양상에 따른 하악 제2소구치의 정성적

    분류

하악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 양상에 따른 단면적의 크

기를 알아보고자 준비된 하악 제2소구치를 중심구 형태

에 따라 정성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는 선행 연구

[8,11,15]의 기준을 참고하였다(Fig. 2).

Fig. 2. Qualitative classification of mandibular second 

premolars according to the cusp variation pattern
         (A) U patteran (B) H pattern (C) Y patteran

2.4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를 이용하였다. 좌·

우측 및 성별에 따른 표면적의 차이와 교두 변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교차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교두 변이 양상에 따른 표면적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좌·우측 교두 변이 

양상의 대칭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하악 제2소구치의 표면적 측정

하악 제2소구치의 표면적 측정값은 Table 2와 같다. 

임상적 치관 전체(TC)는 118.05±16.30 mm2, 협측반부

(BH) 77.39±10.81 mm2, 설측반부(LH) 40.66±8.072

였고, 2개의 설측교두를 갖는 경우는 근심설측반부(MLH) 

26.51±5.13 mm
2, 원심설측반부(DLH) 17.29±5.22 

mm
22로 나타났다. 임상적 치관 전체에 대한 상대적 표

면적으로는 협측반부(BH) 65.68%, 설측반부(LH) 

34.32%로 약 2:1의 표면적 비율을 나타내었고, 2개의 

설측교두를 갖는 경우는 근심설측반부(MLH) 21.85%, 

원심설측반부(MLH) 14.14%로 약 3:2의 표면적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하악 제2소구치의 표면적은 절대적 측정

항목 TC 1.81 mm
2
, BH 7.87 mm

2
, LH 4.71 mm

2
모

두 남자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p<.05), 임상적 치

관 전체에 대한 상대적 측정항목 MLH는 여자그룹에서 

2.42mm2 더 크게 나타났다(p<.05). 좌·우측에 따른 표

면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하악 제2소구치 교두 변이 양상

하악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 양상은 Table 3과 같다. 

중심구 형태에 따른 발현율은 H 형태 중심구가 42.5%로 

가장 많았고, Y 형태 중심구 40.9%, U 형태 중심구는 

16.5% 순으로 나타났다. 좌측에서는 Y 형태 중심구가

(44.8%), 우측에서는 H 형태 중심구가(42.0%)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자그룹

에서는 Y 형태 중심구가(45.0%), 여자그룹에서는 H 형

태 중심구가(44.8%)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2호320

Bilateral dimorphism
Total(n=127)

Left side(n=58) Right side(n=69) Mean difference p-value

Absolute surface area(mm
2
)

BH1) 77.54±10.58 77.26±11.08 -0.86 .887 77.39±10.81

LH2,6) 40.98±8.66 40.39±7.60 -0.27 .687 40.66±8.07

MLH3) 26.94±5.90 26.09±4.32 -0.59 .554 26.51±5.13

DLH4) 17.23±5.31 17.35±5.23 -0.85 .933 17.29±5.22

TC
5)

118.52±16.27 117.65±16.44 0.12 .767 118.05±16.30

Relative surface area(%)7)

BH1) 65.59±4.55 65.76±3.65 0.17 .818 65.68±4.07

LH2) 34.41±4.55 34.24±3.65 -0.17 .818 34.32±4.07

MLH
3) 22.22±3.87 21.47±3.06 -0.75 .441 21.85±3.48

DLH
4)

14.16±3.61 14.12±3.42 -0.04 .968 14.14±3.48

Sexual dimorphism
Total(n=127)

Males(n=40) Females(n=87) Mean difference p-value

Absolute surface area(mm2)

BH1) 80.52±9.58 75.91±11.07 7.87 .016* 77.39±10.81

LH
2,6)

42.82±8.44 39.66±7.75 4.71 .048
*

40.66±8.07

MLH
3)

25.84±6.08 26.87±4.62 3.16 .536 26.51±5.13

DLH
4)

18.47±5.85 16.66±4.82 -1.03 .270 17.29±5.22

TC
5)

123.44±16.20 115.57±15.83 1.81 .012
*

118.05±16.30

Relative surface area(%)
7)

BH1) 65.51±3.71 65.76±4.25 -0.24 .743 65.68±4.07

LH2) 34.49±3.71 34.24±4.25 0.24 .743 34.32±4.07

MLH3) 20.26±3.60 22.69±3.15 -2.42 .022* 21.85±3.48

DLH4) 14.37±3.44 14.01±3.55 0.36 .727 14.14±3.48

1)
BH, buccal half surface area, 

2)
LH, lingual half surface area, 

3)
MLH, mesiolingual half surface area, 

4)
DLH, distolingual half surface area, 

5)
TC, total 

clinical crown surface area. 6)In case of two or more lingual cusps, the lingual half surface area was calculated by adding up all the individual lingual 
half.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tested by independent t-test. *p<.05. 7)Relative half surface area(%)=individual or total surface area/total surface 
area×100.

Table 2. Crown surface area of mandibular second premolars       (Mean±SD)

U pattern H pattern Y pattern Total

Bilateral dimorphism

Left side 7(12.1) 25(43.1) 26(44.8) 58(100.0)

Right side 14(20.3) 29(42.0) 26(37.7) 69(100.0)

Sexual dimorphism

Males 7(17.5) 15(37.5) 18(45.0) 40(100.0)

Females 14(16.1) 39(44.8) 34(39.1) 87(100.0)

Total 21(16.5) 54(42.5) 52(40.9) 127(100.0)

Table 3. Distribution of mandibular second premolars 

according to the cusp variations       (N(%))

3.3 하악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에 따른 표면적

중심구 형태에 따른 절대적 표면적은 설측반부(LH)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Y 형태 

43.80±7.43 mm2, H 형태 39.74±7.57 mm2, U 형태 

35.24±7.71 mm2 순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p<.001). 

임상적 치관 전체에 대한 상대적 표면적 역시 설측반부

(LH)는 Y-H-U 형태 순으로, 협측반부(BH)는 U-H-Y 

형태 순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p<.001)(Table 4). 

U groove (n=21) H groove (n=54) Y groove (n=52) p-value

Absolute surface area(mm2)

BH1)
76.40±10.83 77.56±11.82 77.61±9.85 .838

LH2,4) 35.24±7.71 39.74±7.57 43.80±7.43 <.001**

TC
3)

111.63±16.27 117.30±16.97 121.41±14.96 .068

Relative surface area(%)5)

BH1) 68.58±4.08 66.16±3.75 64.02±3.65 <.001**

LH2,4) 31.42±4.08 33.85±3.75 35.98±3.65 <.001**

1)BH, buccal half surface area, 2)LH, lingual half surface area, 3)TC, total 
clinical crown surface area. 4)In case of two or more lingual cusps, the 

lingual half surface area was calculated by adding up all the individual 
lingual half. 5)Relative half surface area(%)=individual or total surface 
area/total surface area×100. Statistical significance by Kruskal-Wallis test: 
**p<.01.

Table 4. Crown surface area of mandibular second 

premolars according to the cusp variation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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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악 제2소구치 교두 변이 양상의 대칭성

하악 제2소구치 좌·우측 간의 교두 변이 대칭성 분석

은 좌·우측 모두 측정이 가능한 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

였다(Table 5). 중심구는 좌·우측 모두 동일한 양상을 나

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좌·우측 모두 U 형태의 

중심구를 갖는 경우 100.0%, 좌·우측 모두 H 형태의 중

심구를 갖는 경우 73.7%, 좌·우측 모두 Y 형태의 중심구

를 갖는 경우 78.9%로 나타났다(p<.001).

Right side

U pattern H pattern Y pattern Total

Left 
side

U pattern 7(100.0) 0(0.0) 0(0.0) 69(100.0)

H pattern 3(15.8) 14(73.7) 2(10.5) 19(100.0)

Y pattern 1(5.3) 3(15.8) 15(78.9) 19(100.0)

Total 11(24.4) 17(37.8) 17(37.8) 45(100.0)

46.254(<.001)
**

Statistical significance by chi-square statistics: 
**
p<.01.

Table 5. Bilateral symmetry of the cusp variation 

patterns of mandibular second premolars 
(N(%))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 하악 좌·우측 제2소구치의 교두 변

이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교두 변이에 따른 치아 

표면적의 정량적 분석과 좌·우측 간 교두 변이 양상의 대

칭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28세 사이

의 한국인 82명(남 25명, 여 57명)으로부터 얻은 하악 

제2소구치 127개(좌측 58개, 우측 69개)를 3차원 가상

모형 상에서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적 치관 전체에 대한 각 반부의 상대적 표면적은 

협측반부 65.68%, 설측반부 34.32%로 약 2:1의 표면적 

비율로 협측반부가 크게 나타내어, 협측반부와 설측반부

의 크기가 약 2:1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11,13,15]. 2개의 설

측교두를 갖는 경우는 설측구를 기준으로 근심설측교두

와 원심설측교두로 구분하여 표면적을 측정하였는데 근

심설측반부 21.85%, 원심설측반부 14.14%로 약 3:2의 

표면적 비율로 근심설측교두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역시 3

교두형의 하악 제2소구치에서 교두는 협측교두, 근심설

측교두, 원심설측교두의 순서로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13-15].

성별에 따른 표면적으로는 임상적 치관 전체, 협측반

부, 설측반부 모두 남자그룹에서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

으며(p<.05), 특히 협측반부의 표면적은 차이가 가장 커 

남자그룹에서 7.87 mm
2

더 크게 나타났다. 좌·우측에 

따른 표면적은 임상적 치관 전체, 협측반부, 설측반부, 근

심설측반부에서 좌측의 표면적이 더 큰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악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 양상은 중심구의 형태에 

따라 정성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7,8,11]와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ark[8]의 분류기준을 따라 U, H, 

Y 형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심구 형태에 따른 

발현율은 H 형태 중심구 42.5%, Y 형태 중심구 40.9%, 

U 형태 중심구 16.5%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가운데 H 형태 중심구가 

42.0%로 가장 많다고 보고한 Nam[11]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Y 형태 중심구가 각각 50.0%, 

46.9%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Park[8] 및 Yoo[1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악 제2소구치의 중심구 형태에 따른 표면적의 차이

는 설측반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설측반부의 절대적 표면적은 U 형태 

35.24±7.71 mm
2, H 형태 39.74±7.57 mm2, Y 형태 

43.80±7.43 mm2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U-H-Y형으로 갈수록 설측교두의 발육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U 및 H 형태의 중심구를 나타내

는 경우는 1개의 발달된 설측엽으로 형성된 1개의 설측

교두를 갖는 반면, Y 형태의 중심구를 나타내는 경우는 

2개의 설측엽으로 형성된 2개의 설측교두를 갖기 때문에 

설측교두 전체의 발육도가 좋고 표면적이 넓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악 제2소구치 좌·우측간의 교두 변이 대칭성 분석은 

양측 모두 건전한 제2소구치를 가진 4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교합면의 중심구 형태는 양측에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형태에 따라 73.7-100.0% 비

율로 양측간 동일한 중심구 양상을 보였다(p<.001). 특히 

좌측에서 U 형태의 중심구를 나타내면 우측에서도 모두 

U 형태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H 형태와 Y 형태는 각각 

73.7%, 78.9% 비율로 양측 동일한 중심구를 나타내어 

개인에 따라 양측간 H 형태와 Y 형태는 혼재되어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하악 제2소구치의 교두 변이 양상에 따른 

표면적을 분석하고 교두 변이 양상에 대한 양측간의 대

칭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차원 가상분석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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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분석에서는 불가능했던[8,17,18] 3차원적 치아 

구조의 표면적을 직접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특히 교합면부의 교두 변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

고 연구가 부족했던 제2소구치 교두 변이 양상의 좌·우

측간 대칭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얻은 비교치아형태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CAD/CAM

을 이용한 치과 보철물 제작 시 기초자료(reference)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점이 존재하여 향후 연구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대칭성 분석에 있어서 좌·

우측 모두 건전한 하악 제2소구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분석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더 

많은 치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면적 측정에 있어 마모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

록 분석대상 치아가 맹출한 직후의 연령대를 표본집단으

로 설정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하악 좌·우측 제2소구치의 교두 변

이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교두 변이에 따른 치아 

표면적의 정량적 분석과 함께 양측간 교두 변이 양상의 

대칭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심구 형태 발현율은 H 형태 42.5%, Y 형태 40.9%, 

U 형태 16.5% 순으로 나타났다.

2. 설측반부의 절대적 표면적은 중심구 형태에 따라 U 

형태 35.24±7.71 mm
2, H 형태 39.74±7.57 

mm2, Y 형태 43.80±7.43 mm2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p<.001), Y-H-U형의 중심구 순서로 설

측교두의 발육정도가 좋았다.

3. 중심구의 형태는 좌·우측간 높은 대칭성을 보였는데, 

좌측에서 U 형태이면 우측도 100% 모두 U 형태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H 형태와 Y 형태는 각각 73.7%, 

78.9% 비율로 양측 동일한 중심구 형태를 보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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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치의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19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과기공학, 치아형태학, 

                   구강해부학

· E-Mail : namshineun@wu.ac.kr


